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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가 처음으로 달에서 촬영한 달 표면사진 공개
- 다누리, 시운전운영 완료 후 정상운영 진행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다누리의 시운전운영기간 1개월 동안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다누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이후, 올해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시운전운영기간 중, 다누리는 

달 임무궤도(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달 표면을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에서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다누리의 달 표면 촬영 결과 >

[1월 5일, 레이타 계곡을 관측한 사진] [1월 13일, 폭풍의 바다를 관측한 사진]

[1월 10일, 비의 바다를 관측한 사진]



  또한 다누리는 약 1달 간(1월 6일 ~ 2월 4일) 지구를 촬영(하루 1회)하여, 

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구의 위상이 변화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 지구 위상변화 관측 촬영 결과 >

  시운전운영동안 다누리는 임무수행에 최적화한 운영모드로 변경(지구-달 

항행 모드 → 임무운영 모드)
*
하고 본체 구성품과 탑재체의 성능을 점검했다. 

임무운영모드로 변경 후 다누리 본체의 성능 및 안전성 확인을 완료하였고, 

탑재체의 성능 검증과정에서도 성능‧데이터전송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지구-달 항행시 고정되어있던 태양전지판을 태양을 향하도록 모드변경, 탑재체가 항상 

달을 향하도록 모드변경

  다누리는 한달 간의 시운전운영 과정에서 본체와 탑재체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여 

시운전운영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하였다. 다누리는 

올해 말까지 6개의 탑재체로 달 과학연구(달 표면 편광 영상 관측, 자기장·방사선 

관측 등),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붙임. 다누리 시운전 중 고해상도카메라 주요관측 결과 보충설명

유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자 단    장 김대관 (042-870-3751)

운영책임 업무리더 조영호 (042-860-2748)

     



붙임  다누리 시운전 중 고해상도카메라 주요관측 결과 보충설명

□ 달 표면 촬영 
 ○ (촬영방법) 다누리가달임무궤도상에서달표면의 달의 바다*(비의 바다, 폭풍의 바다), 레이타 계곡 지역을지날때
고해상도카메라로촬영

* 달의 지형 중 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달 표면의 크레이터가 달의 마그마에 의해 뒤덮이면서 형성된

광대한 평원지대

- (1월 5일) 여러개의크레이터가모여형성된계곡인레이타계곡을촬영

- (1월 10일) 인류최초의월면차탐사진행지역인비의바다*를촬영

* 인류 최초의 월면차인 소련의 루노호트 1호(루나 17호에 탑재), 미국 최초의 월면차(아폴로 15호에 탑재), 중국 최초 월면차

위투(창어3에 탑재)가 탐사한 지역

- (1월 13일) 달에서가장거대한바다(한반도크기의약 18배)인폭풍의바다*를촬영

* 세계 최초의 달 착륙선인 루나 9호(소련)가 착륙한 지역



< 다누리의 달 표면 촬영 결과 >

[1월 5일, 레이타 계곡을 관측한 사진] [1월 13일, 폭풍의 바다를 관측한 사진]

[1월 10일, 비의 바다를 관측한 사진]



□ 지구 위상변화 관측 
 ○ (촬영방법) 약 1달 간(1.6.~2.4.) 달 임무궤도 상에서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로 지구를 촬영(하루 1회 촬영)하여,

공전에 따른 지구의 위상변화를 관측

- 지구가 달과 같이 보일 정도의 먼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하여, 한달 간의 위상변화를 관측 가능

< 지구 위상변화 관측 촬영 결과 >


